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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대학생 시기의 정체감 확립, 부모로부

터의 독립, 대학생활 적응, 직업 선택 등의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공의 특성상 단기간의 이

론과 실습의 병행으로 인하여 과도한 양의 학습을 수

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임상실무 현장에도 조기에 

노출이 되어서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1]. 

우울은 가장 유병율이 높은 질환의 하나로 대학생

의 정신건강의 평가지표로 흔히 활용되고 있는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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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

구대상은 3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5월~7월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최종 227부를 SPSS 18.0 프

로그램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tukey post hoc 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성별, 학년, 학점, 대학생활 만족도

에서 차이가 있었다. 자살생각은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은 정적 상관관계, 자아

존중감과 자살생각,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β=.346, p=.000), 자아존중감

(β=-.290, p=.000)으로 설명력은 33.2%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

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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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 문제 중에서 우울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

고, 일부에서는 간호대학생의 35%가 중증 우울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우울 증상이 있으

면 삶의 흥미를 잃게 되고, 인지 기능,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력, 사회생활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 및 

신체적 증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또한 우울

은 자살과 관련된 사고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

문에 중요하며 학생의 경우는 특히 우울이 더 강력하

게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5].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스트

레스[5][6][7][8], 대처[4], 사회적지지[4], 수면의 질

[9], 우울정도 요인[7], 자아존중감[10][11], 자아효능

감[8]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자살

생각[5][6][9]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

이고, 특히 10대~30대의 주요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

다[12].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자살생각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5]. 대학생의 자살문제가 심각함에

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실제적으로 관심

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의 중요한 문제는 자살

을 시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파

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대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는 대인관계 문제를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독립과 의존사이에

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까지 포함된 내적인 문제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13]. 자살생각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선행하는 일련의 사고과정으로, 자살행

동을 예견하는 중요지표이다[14]. 자살을 생각하고 있

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35~42%가 자살시도를 했었고, 

치명적인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살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14].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선행 연구는 주로 스트레스[5][6][9][15] 

[16][17][20], 우울[5][9][15][17], 수면의 질[9], 자아

존중감[15][16][18][17][19][20], 외모만족도[17]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대학생의 자살 위험 

요소로는 우울[5][9][15][17]이 지속적으로 선행연구들

을 통해서 확인되어왔으며, 자살을 시도했거나 지속적

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의 40%에서 우울 증상이 

발견되었고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자살을 시도할 가능

성 높다[13].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정도에 대한 실

태 조사와 영향요인을 파악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

정이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감정의 

필수요소이고, 정신적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개인과 사회생활 영역의 실행에서 중요하다[21]. 따라

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아

존중감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예측인자로 

자아존중감을 보고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가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6][17][18][19].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우울 발병에 취약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스트레스

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13].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설명하는 유력한 변

수로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슬픔, 우울, 무

기력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26]. 따라서 자아존중감

과 우울은 자살 충동의 영향을 막기 위한 강력한 자원

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자아

존중감, 자살생각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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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

각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

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 충청지역 소재 3개 간호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동

의한 자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익명성 보

장, 비밀유지,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표본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 * Power 3.0 program을 이

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예측인자 12개의 조건에서 산출된 표본수는 

184명이었으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240명의 대상자에

게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

년 5월부터 7월까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

시하였고, 총 240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응답이 불충한 13부를 제외하고 

227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eck의 우

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

였다[22]. BDI는 총 21문항 0점에서 3점까지로 측정

되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91, 본 

연구의 Cronbach's α=.90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genberg[21]가 

개발한 도구를 전병제[18]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

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부정적 문

항은 역환산을 실시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92, 본 연구의 Cronbach's 

α=.82이었다.

2.3.3 자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의 Scale for S

uicide Ideation(SSI)을 신민섭 등이 번안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24][25]. 총 19문항으로 3점 리커트 척

도로 구성되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87, 본 연구

의 Cronbach's α=.90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다. 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은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

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은 t-test, one way 

ANOVA, 사후검정은 tukey post hoc test로 분석하

였다. 또한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수준에서 설정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

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32명(14.1%), 여성 195명

(85.9%)이었다. 나이는 20세 85명(37.4%)로 가장 많

았고, 22세 이상 63(27.8%), 19세 이하 42명(18.5%), 

21세 37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78

명(34.4%), 3학년 63명(27.8%), 2학년 46명(20.3%), 

4학년 40명(17.6%)이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는 

122명(53.7%), 있는 경우는 105명(46.3%)이었다. 거

주유형은 기숙사 115명(50.7%), 자취 68명(30.0%), 

부모님과 함께 19명(13.0%)이었다. 가족의 평균 수입

은 400만원 이상 67명(29.5%), 200-300만원 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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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학점은 3.0-3.5 97명

(42.7%), 2.0-3.0 48명(21.1%)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 110명(48.5%)로 가장 

높았고, “만족” 78명(34.4%), “불만족” 22명(9.7%), 

“매우 만족” 14명(6.2%), “매우 불만족”은 3명(1.3%)

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227)  

3.2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은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우울은 10.8±7.67점, 자

아존중감은 29.98±5.21점, 자살생각은 3.42±4.21

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정도

Table 2. Degree of Depression, Self esteem, 

         Suicidal ideation                   (N=227)

Characteristics Mean±SD Min Max

Depression 10.8±7.67 0 41

Self-esteem 29.98±5.21 16 40

Suicidal ideation 3.42±4.21 0 17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자

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차이

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우울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우울

은 1학년 9.01±7.2점, 2학년 13.65±8.5점, 3학년 

9.56±6.64점, 4학년 8.88±8.1점으로 나타났다

(F=4.449, p=.005). 사후검정 결과, 2학년이 1, 3, 4

학년보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

족도에 따른 우울은 “매우 불만족” 8.00±7.8점, “불

만족” 14.82±7.9점, “그저 그렇다” 12.04±8.0점, 

“만족” 7.01±5.6점, “매우 만족” 4.79±5.5점으로 나

타났다(F=10.135, p=.000).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인 경우보다 “불만족”, “그저 그

렇다”, “만족”인 경우가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성별(t=-

1.661, p=.098), 연령(F=1.262, p=.288), 종교(t=.69

9, p=.485), 거주 유형(F=.132, p=.876), 가족 평균소

득(F=841, p=.500), 평균 학점(F=1.677, p=.156)은 

Variables Characteristics n(%)

Sex Male 32(14.1)
Female 195(85.9)

Age
≤19 42(18.5)
20 85(37.4)
21 37(16.3)
≥22 63(27.8)

Grade

Freshman 78(34.4)
Sophomore 46(20.3)
Junior 63(27.8)
Senior 40(17.6)

Religion
No 122(53.7)
Yes 105(46.3)

Residence
Type

With Parents 19(13.0)
Self-boarding 68(30.0)
Dormitory 115(50.7)

Average Family
Income

<100 14(6.1)
100-200 34(15.0)
200-300 62(27.3)
300-400 48(21.1)
>400 67(29.5)

Average Credit

<2.0 11(4.8)
2.0-3.0 48(21.1)
3.0-3.5 97(42.7)
3.5-4.0 42(18.5)

29(12.8)>4.0

College Life
Satisfaction

Completely
dissatisfied

3(1.3)

Somewhat
dissatisfied

22(9.7)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110(48.5)

Somewhat satisfied 78(34.4)

Completely satisfied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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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차이

Table 3. Depression,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7)

Varia
bles

Characteristics
Depression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n(%)
Mean
±SD

t/F(p)
Tu
key

Mean
±SD

t/F(p)
Tu
key

Mean
±SD

t/F(p)
Tu
key

Sex
Male 32(14.1) 8.00±6.1 -1.66

(.098)

31.69±4.6 2.017
(.045)

2.23±3.8 -1.67
0
(.096)Female 195(85.9) 10.42±7.9 29.70±5.2 3.61±4.2

Age

≤19 42(18.5) 10.05±9.0
1.262
(.288)

29.62±5.7
.362
(.780)

2.95±3.6
1.015
(.387)

20 85(37.4) 11.27±7.4 29.68±4.7 4.04±4.19
21 37(16.3) 8.92±6.7 30.27±5.4 3.27±4.6
≥22 63(27.8) 9.17±7.6 30.44±5.4 2.98±4.3

Gra
de

1)Freshman 78(34.4) 9.01±7.2

4.449
(.005)

1,3,
4
<2

30.59±5.0

5.320
(.001)

2,3
<4

3.71±4.0

.265
(.851)

2)Sophomore 46(20.3) 13.65±8.5 28.07±4.5 3.46±3.89

3)Junior 63(27.8) 9.56±6.6 29.27±5.3 3.32±4.4

4)Senior 40(17.6) 8.88±8.1 32.10±5.3 3.00±4.7

Reli
gion

No 122(53.7) 10.41±7.3 .699
(.485)

29.36±5.4 -1.93
7
(.054)

3.75±4.3 1.271
(.205)Yes 105(46.3) 9.70±8.2 30.70±4.9 3.04±4.1

Resi
denc
e
Type

With Parents 44(19.3) 10.61±6.9
.132
(.876)

29.36±5.0
1.485
(,229)

3.00±3.4
.437
(,646)

Self-boarding 68(30.0) 9.99±8.5 30.87±5.6 3.29±4.4

Dormitory 115(50.7) 9.93±7.5 29.69±5.0 3.66±4.34

Aver
age
Fam
ily
Inco
me

<100 14(6.1)
11.93±11.
3

.841
(.500)

28.93±6.7

.558
(.693)

3.64±5.5

.625
(.645)

100-200 34(15.0) 10.91±8.4 29.15±5.3 3.32±4.3

200-300 62(27.3) 10.66±7.7 29.89±5.3 3.97±4.7

300-400 48(21.1) 9.35±6.6 30.27±5.2 2.72±3.1

>400 67(29.5) 8.99±7.0 30.49±4.8 3.28±3.7

Aver
age
Cre
dit

1) <2.0 11(4.8) 10.82±8.3

1.677
(.156)

29.82±51

2.638
(.035)

2<5

6.64±7.4

1.778
(.134)

2) 2.0-3.0 48(21.1) 12.06±9.8 28.52±5.7 3.31±4.0

3) 3.0-3.5 97(42.7) 10.20±7.2 29.73±5.0 3.29±4.1

4) 3.5-4.0 42(18.5) 8.76±6.4 30.69±4.8 2.98±3.6

5) >4.0 29(12.8) 8.03±6.3 32.24±5.1 3.45±3.7

Coll
ege
Life
Satis
fac
tion

1) Completely
dissatisfied

3(1.3) 8.00±7.8

10.13
5
(.000)

2.3.
4
>5

29.67±4.6

9.170
(.000)

2.3.
4
<5

5.33±4.73

4.182
(.003)

2>4
,5

2) Somewhat
dissatisfied

22(9.7) 14.82±7.9 26.41±64 5.41±5.4

3)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110(48.5) 12.04±8.0
28.88±4.7
4

3.97±4.3

4) Somewhat
satisfied

78(34.4) 7.01±5.6 31.95±4.6 2.36±3.5

5) Completely
satisfied

14(6.2) 4.79±5.5 33.29±5.1 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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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

별, 학년, 평균 학점,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

아존중감은 남자 31.69±4.7점, 여자 29.70±5.3점으

로 나타났다(t=2.017, p=.045). 남자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1학

년 30.59±5.0점, 2학년 28.07±4.5점, 3학년 

29.27±5.3점, 4학년 32.10±5.31점으로 나타났다

(F=5.320, p=.001). 사후검정 결과, 학년은 4학년이 2

학년, 3학년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학점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2.0이하 29.82±51

점, 2.0-3.0 28.52±5.7점, 3.0-3.5 29.73±5.0점, 

3.5-4.0 30.69±4.8점, 4.0이상 32.24±5.1점으로 

나타났다(F=2.638, p=.035). 사후검정 결과 평균 학

점은 2.0-3.0보다 4.0이상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매우 불만족” 29.67±4.6점, “불만족” 26.41±64점, 

“그저 그렇다” 28.88±4.74점, “만족” 31.95±4.6점, 

“매우 만족” 33.29±5.1점으로 나타났다(F=9.170, 

p=.000).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는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보다 “매우 만족”이 자아존중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서 자아존중감은 연령(F=.362, p=.780), 종교

(t=-1.937, p=.054), 거주 유형(F=1.485, p=.229), 

가족 평균소득(F=.558, p=.69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대학

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

우 불만족” 5.33±4.73점, “불만족” 5.41±5.4점, “그

저 그렇다” 3.97±4.3점, “만족” 2.36±3.5점, “매우 

만족” 1.23±1.5점으로 나타났다(F=4.182, p=.003).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는 “불만족”인 경우가 

“매우 만족”과 “만족인” 경우보다 자살생각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성별

(t=-1.670, p=.096), 연령(F=1.015, p=.387), 종교(t

=1.2719, p=.205), 거주 유형(F=.437, p=.646), 가

족 평균소득(F=.625, p=.645), 평균 학점(F=1.778, p

=.13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3.4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우울은 자살생각(r=.539, p=.000)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r=-.665, 

p=.000)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살생각은 자아

존중감(r=-.521, p=.000)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N=227)

3.5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

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

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행에 앞서 기본가정을 검정한 

결과 독립변인 간의 공차한계가 .557로 0.1이상이었

고, 분산팽창인자 범위는 1.794로 다중 공선성 문제를 

배제 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인 대학생활 만족도를 포함하여 우울, 

자아존중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울과 자아존중

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

Variables Depression
r(p)

Self
-esteem
r(p)

Suicidal
ideation
r(p)

Depression 1

Self
-esteem

-.665
(.000)

1

Suicidal
ideation

.539
(.000)

-.521
(.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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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 결과, 자살생각의 회귀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F=56.588, p<.001), 이 모델의 설명력은 3

3.2%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β=.346, p=.000), 자아존중감(β=

-.290, p=.000)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N=227)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

각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우울 관리와 자아존중감 향상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은 63점 만점에 평균 10.8점

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

에서도 10.6점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벼운 우울상태”에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경한 우울 정도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추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

의 자살생각은 3.42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4.87점[18], 5.04점[3]보다는 자살생

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29.98점으

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0.4점[14]으

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학년, 대

학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우울은 2학년이 다른 학년 

보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7][15]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간호대학생 2학년의 우울이 다른 학년보다 높은 이유

는 2학년이 되면서 전공에 입문하고 교내 실습이 시작

되면서 과부담이 되면서 새로운 적응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우울은 

대학생활에 만족을 하지 않는 경우에 우울 상태가 심

한 경우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11][15]에서도 학과 만족도가 ‘약간 불만족’인 경

우가 만족하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이 만족도가 낮을수록 더 우울하다

는 결과와 유사하였다[20].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

생 2학년에게 우울과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확대하여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

별, 학년, 학점, 대학생활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

중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이유는 여학생은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하는 반면, 남학생은 문제중심 대처를 하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여성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서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18].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2학년과 3학년보

다 4학년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4학년이 되면 1.2.3학년 간호학과의 엄격

한 교육과정과 임상실습을 모두 경험을 하고 예비 간

호사로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서 2학년과 3학년 보다

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지만 자아존중감이 2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의 경우도 2

학년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간호대학생 2학년

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과 우울에 

대한 추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점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4.0이상이 2.0-3.0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성적으로 상위 성적그룹

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4]. 

이와 같은 결과는 성적이 자아존중감의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Variables B β t p

Suicide
ideation

constants 8.568

Depression .190 .346 4.727 .000

Self-esteem -.236 -.290 -3.970 .000

R2 =.338 Adj. R2 =.332, F=56.58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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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18]에서도 대학

생활에 “만족”이 “불만족”보다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생활

만족이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대학

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

정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만족”과 “매

우만족” 보다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하고, 학

과 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보다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인 경우에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불만족이 만족보다 자살생각

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9][15][18]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살생각에 대학생활 만족도가 주요

한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

한 학년별 체계적인 파악과 추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연구대상자의 우울과 자살생각(r=.539, p=.000)은 

정적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r=-.521, 

p=.000), 자아존중감과 우울(r=-.665, p=.000)은 부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우울할

수록 자살생각이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으며 자아존

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과 일치하였다

[3][5][9][16][17].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

으면 우울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

각이 된다. 결국은 우울이 감소되면 자살생각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이 된다.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는데 설명력은 33.2%이

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수인 우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이

자살생각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15].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살생각에 우울

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살생각에 자

아존중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연

구[7][18][19]에서도 자살생각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

소가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수임

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

히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우울의 상태를 파악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교

육이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대학생활 만족도

가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모든 변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

감,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 변수들이 자

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015년 5월~ 7월까지 대전, 충청지역 소재 3

개 대학의 학생을 편의표집하여, 240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227부를 SPSS18.0프로그램으로 기

술통계, t-test, ANOVA, tukey post hoc 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학년,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별, 

학년, 평균 학점,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은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살생각은 정적상관관계, 자아존중

감과 자살생각,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β

=.346, p=.000), 자아존중감(β=-290, p=.000)으로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33.2%이었다. 따라서 간호대

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의 체계

적인 관리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가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

생각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요한 변

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활 만족에 대한 관리

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지라 한계점을 갖

고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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